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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위원회 윤영희 의원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영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직접 설명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면

으로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청계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청계천은 서울의 중요한 상징이자 휴식처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또 사랑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청계천은 서울시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의 출입이 금지된 하

천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서울 시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약

90만 가구, 반려동물 수는 114만 7천 마리에 달합니다. 5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셈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려동물 동행 정책을 통해 서울시를 반려동

물 친화적인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

께하는 서울 시민들의 삶을 지원하고,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정책적 방향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계천은 오랜 기간 그 대열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청계천 이용ㆍ관리에 관한 조례」에 반려동물 출입

이 금지조항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인 청계천에서 반려동물과 그 가족의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습

니다.

중요한 점은 정부에서도 이미 하천법을 개정하여 하천 내 반려동

물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삶이 단순한 개인적인 취향이나 유행을 넘어, 모든 시민의

권리로 인정받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

니다.



정부도 반려동물의 출입을 허용한 만큼,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

변화를 반영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들의 요구와 정부의 법적 변화를 반영하여 청

계천 금지 행위 중 반려동물 동반 출입 조항을 삭제하고, 시민들

이 우려할 수도 있는 펫티켓과 여러 안전 수칙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청계천이 시민들과 그들의 소중한 반려동물이

함께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청계천이 시민들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 시키고, 서울시가 ‘반려동

물과의 공존’이라는 중요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